
한적한 시골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무료 급식소 ‘빈첸시오의 집’입니다. 1층 입구에 들어서자 

이제 9시를 갓 넘긴 시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점심을 기다

리고 계십니다. “딸그락딸그락”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와중에 새하얀 밥이 연기를 

내뿜으며 뽀얀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느덧 11시를 넘어서

자 식당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급식시간이 되자 순식간에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배식구에는 봉사자들이 한 줄로 서서 맛있는 

음식을 식판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르신들께 드실 

양을 물어보고 “많이! 보통!”을 우렁차게 외치는 형제님. 

수신호를 해가며 재빠르게 빈자리를 안내하는 형제님. 두 

손에 국 통과 국자를 들고 식사하는 분들의 식판을 매의 눈

으로 뚫어지라 바라보며 국이 모자라는 분께 달려가 “국 더 

드릴까요?” 묻는 형제님. 모두가 봉사하는 마음 하나로 최

선을 다합니다.

이곳은 1991년 5월, 천주교 심신 단체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청주교구이사회에서 노숙인이나 독거노인, 형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운 무료 급식소입니다. 청주교구

장 장봉훈 주교님의 도움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정부나 지

자체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후원금과 빈첸시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30분~12시

에 평균 1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65만 명 

정도가 급식소를 이용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 조리해 먹어야 하는 번거

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섭취를 게을리하는 분

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영양섭취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대부분 하루 한 번 식사

하거나, 빵이나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분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

녀들에게 눈치가 보여 하루 한 끼의 식사만이라도 밖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이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닙

니다. 한 끼 200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께는 그 돈조차 받지 않습니

다. 이 돈을 받는 이유는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당

당하게 급식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여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기에 당당

히 돈을 내고 먹음으로써 이용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

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식소가 운영된 지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어느

덧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주방기구들이 하나둘씩 문

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하

고 있는 식기건조기를 비롯해 컵 소독기, 스팀 밥솥 등 누

가 질세라 앞다퉈 말썽입니다. 주방기구를 교체해야 하지

만 들어오는 후원금만으로는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급식소 2층에 마련된 미용실에는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미용 후 머리를 감아야 할 때나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집에서 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목욕시설을 마련해야 하

지만, 비용 문제로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께 큰 사랑으

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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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첸시오의 집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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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간 2018년 7월 7일(토) ~ 8월 3일(금)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